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지난번 소식을 드린 것처럼 2018년 말로 고아원 아이들이 이사를 감으로 건물은 법정관리가 풀

렸습니다. 그러나 2017, 2018년 2년간의 회계감사가 아직 남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서류검사 

부분이 마무리 되어야 모든 법정관리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지난주로 

시청에 접수를 하고 나니 한편 홀가분 하기도 했지만, 아직 검토하는 시간이 남아있고, 통과된 이

후에도 지난 10년간 고아원을 통해 얻은 고소건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이웃들이 선교관

을 뺏겼다고 걱정하던 1년동안, 꼭 필요한 작업들의 마무리만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신 하

나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응답하시듯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많은 분들의 기도의 결과임을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단 1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지저분하게 방치하며 사용한 건물을 

일단 깨어진 유리와 내부 칠 및 간단한 보수공사를 통해 예전의 모습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들을 주님께 만 두 손을 모았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들의 부활과 특히 고아원 사역과 병행하려던 마을학교사역

이 앞으로 주 사역이 되기 위해 교실들의 용도 변경과 외벽 보수와 칠 작업이 필요하지만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아 더 기도하기로 하며, 일단 서류부분까지 통과되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면 바

로 사역이 시작 될 수 있도록 교실 꾸미기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브라질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선교현장의 많은 현지인 가정

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때보다 더 하기에, 지난 11월부터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들에게 ‘예수님 중

심의 삶’의 중요성을 통한 말씀의 도전과 자녀들의 교육, 꿈과 소망, 인성, 성품등의 변화와, 화목

의 공동체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전하며 저희 마을학교와 기술학교의 사역취지와 함께 주

님의 격려의 선물로 생필품상자를 매달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자의 사용 방법을 더 

많은 가정을 만나기 위한 ‘두드림’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 전도 집회와의 접목을 구상하고 있습

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회(저희)와 가정(부모)과 학교(교사)의 관심의 삼각관계는 필수입니

다. 그래서 전도집회를 통해 교사들이 맡은 반에서 기도하며 선별해 주는 가정을 찾아가며 기도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성장시키려 합니다. 감사한 것은 고아원을 통한 복지사역을 이뤄오

며 기관들과 맺었던 유대관계를 통해 앞으로 노인복지관에서의 전도집회도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지되었던 사역들도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 학교전도집회 / 마을전도집회 / 교사훈련 / 걸인예배 / 선교훈련. 

은혜의 집과 사역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들의 부활과 정착.                - 마을학교의 현장과 교사진 구성. 

- 이 사역들의 준비와 정착을 위한 후원과 기도의 동역자 및 협력교회 연결.  

부활의 산소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유충선, 최인숙선교사 올림 


